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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예정 안건은 아직

확정된 바 없음 (서울경제 2.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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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들은 현재 관계부처와

협의 중이며,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

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바, 안건별 처리방향은

아직 확정된 바 없음

◇ 2월22일 서울경제 <한전 전력데이터 민간 활용길 열려> 보도에

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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의 길이

열렸고, 휠체어 보조키트의 상품화가 가능해졌음

 그 외 3개 안건은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ㅇ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들은 현재 관계부처와

협의 중이며,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

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바, 안건별 처리방향은

아직 확정된 바 없음

※ 문의: 산업기술정책과 김대자 과장/김종락 사무관 (044-203-4515)


